
존경하는 남바린 엥흐바야르 대통령 각하 내외분,

그리고 귀빈 여러분,

우리 내외와 일행을 위해 성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각하께 감사드립니다.

먼저 몽골 건국 800주년을 축하드립니다. 이처럼 뜻깊은 해에 첫 국빈으로 방

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 세계를 경영했던 칭기즈 칸 시대의 영광이

오늘의 몽골 부흥으로 되살아날 것으로 믿습니다.

각하께서는 이미 몽골의 역사를 다시 쓰고 계십니다.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

확고한 기반을 다지고, 과감한 개혁∙개방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습니

다. 이제 각하께서 직접 수립한‘2021 국가발전 전략계획’을 토대로 몽골이‘한

가리드’처럼더힘차게도약할것으로믿으며,각하의지도력에경의를표합니다.

대통령 각하,

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‘선린우호협력 동반자’로 발전시키기로 한 것

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 무엇보다 교역과 투자 확대, 자원협력, 사회간접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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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과 IT 분야 발전 지원 등 경제협력 방안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합

니다.

이 밖에도 우리 두 나라는 정치∙외교∙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∙협력을 빠르

게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. 특히 몽골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∙협력에 많은 관

심과 지원을 보내 주었습니다. 인적교류에 있어서도 이미 각하께서 한국을 네 차

례나 방문할 만큼 매우 활발합니다.

인종과 언어, 음식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

관계가 앞으로 더욱 빠르고 넓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.

귀빈 여러분,

대통령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몽골의 발전, 그리고 우리 두 나라의 우정을 위

해 건배를 제의합니다.

감사합니다.


